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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utual influences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adolescent children through longitudinal perspective. Data from the first to third years of the panel of the first year middle

school students were used among the 2018 data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of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The longitudinal correlation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which can determine

the direction of longitudinal causality between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percept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t later time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higher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t the previous

point was, the lower the self-esteem or life satisfaction afterward.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the lower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of the parents, and the higher the self-esteem. Recognition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f parents lowere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whereas the cross-delay coefficient from self-esteem to negative parenting attitude perception was not significant. 

Through these results,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 perception of adolescence,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was confirmed and efforts to form positive self-esteem and improve life satisfac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부정적 부모양육태도(negative parenting attitudes),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자아존중감(self-esteem), 청소년(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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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 점수는 66.5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

였다. 더구나 삶의 만족 점수는 2019년 71.0점, 2017년 74.3점

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Yonsei University Social 

Development Institute, 2021).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과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긴

장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만족은 점차 낮아지는 것이

다. 현재 청소년들은 경제 수준 향상으로 인해 학업 성취 능력

도 함께 향상되었으나,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은 오히

려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Park & Choi, 2016). 생애과정

관점에서 보면, 생애과정 중 특정 시기의 경험은 그 이전 시기

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떤 생애 단계도 다른 단계와 분리되어 이해

될 수 없다(Johnson, Crosnoe, & Elder Jr., 2011). 즉,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그 이후의 삶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삶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주목하여 이들의 삶의 만족 변화와 청소년기 삶의 만

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장기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가정환경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그 중에도 부모의 양육 태도는 청소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매우 의미 있는 요인이다(Seo & Paik, 2020). 청소년

기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지할수록, 혹은 

부모가 방치하거나 처벌적 양육을 한다고 인지할수록 청소년

의 삶의 만족은 감소한다(Koh, 2012).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

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적대적이거

나 비합리적인 경우(Park, 2015), 거부적이거나 비일관적인 경

우(Ruiz, Roosa, & Gonzales, 2002)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낮아

졌다. 즉, 청소년 자녀가 인지하는 부정적 양육태도는 우울감

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 및 학교 부적응, 비행 등 

부정적 행동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 등의 긍정적 정서

를 낮추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교육 현장에서 부모에게 어떠

한 양육태도를 지향하고, 어떠한 양육태도를 경계해야 하는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삶의 긍정적 

측면인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

자 한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횡단적 분석에 그쳐 특정 시점에

서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이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축

적되어온 행동 양식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변화 양상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 자신의 

존재가 가치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자신이 유능하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79).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사

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긍정적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

태도와 삶의 만족 등 심리적 요인(Shin, Lee, & Kwon, 2015)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Birkeland, Melkevik, Holsen, & Wold, 2012; Gecas & 

Schwalbe, 1986). 부모가 긍정적 양육태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

는 경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감이 상

승하여 자아존중감도 함께 높아지는 반면, 부모가 부정적 양육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하는 경우 청소년기의 혼란과 불안감을 증

폭시켜 자아존중감 형성을 저해하는 것이다(Kim & Ku, 2015). 

이처럼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은 각각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

으로 청소년의 사회 적응이나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 초기로 볼 수 있는 중학교 재학 시기는 아동기

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동시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

교급이 전환된다. 따라서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발달과 더

불어 사회적 관계와 환경도 변화한다.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에 비해 규율이 엄격하고, 과목별 담당 교사가 달라 교사와의 

교류가 감소하며, 학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Chung, 2016; 

Eccles & Roeser, 2011). 또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

구가 증가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 

부모와의 갈등과 혼란이 생기고, 주변의 유혹과 위험에 직면

하게 되면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Kim, 1999).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초기의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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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Shin, Chang, & Park, 

2021), 청소년 초기의 부적응 문제는 청소년 중기나 후기까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hin & Hwang, 

2006). 따라서 청소년기 초기인 중학생에 주목하여 이들의 삶

의 만족과 관련 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청소년기 초기 

이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세 가지 요인의 

상호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 중 특정 시기의 경험과 정서 상태

는 그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특정 시

점에 주목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각 변인들 사이의 일방향적 관계만을 분석하

여 세 변인의 구체적인 인과적 방향성을 검증하는 데는 어려움

이 있다. 또한, 기존에는 횡단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많은데, 

인간의 발달은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탐색이 필요하며(Park, Lee, & Suk, 2016), 종단연구는 시간적 

인과관계의 탐색이 가능하므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

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

라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삶의 만족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이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모두를 고려한 상호

적 관계인 교차적 인과관계의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을 세 시점에서 측정하고 이전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이 이후 시점의 세 요

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관계를 구체

적으로 검증하고자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

학교 1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종단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변

수들 간의 종단적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Figure 1).

Figure 1. Research model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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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

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상호 

관계를 종단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는 각각 이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상호 인과관계는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Ⅱ. 선행연구분석

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외적⋅내적 행동(Becker, 1964), 자녀의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 및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

(Ajzen & Fishbein, 1975),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이고 보편적

으로 보이는 행동특성(Kim & Cho, 2017) 등 학자에 따라 다양

하게 정의된다.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란 자

녀에 대한 부모의 일관된 행동 양식으로, 자녀의 성격 형성이

나 정서 발달, 지적 발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aumrind, 

1968; Schaefer, 1959). 아울러 부모양육태도의 개념을 보다 체

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양육태도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

하기도 하는데, 그 중 Kim과 Lee(2017)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따스함(애정),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일관성의 

여섯 가지 독립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주장하면서 이 중 거부와 강요, 비일관성을 부정적 양육태

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Kim과 Lee(2017)의 연구에 의거

하여 부정적 양육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우울감(Lee & Han, 2016)이 

높아지거나 사이버 불링(Jung & Jo, 2021; Lee, Lee, & Choi, 

2021), 학습 무기력(Yoo, 2022)이 나타나는 등 부정적 요인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또한, 자녀의 삶의 만족(Hong, 2020; 

Kim, Park, & An, 2014; Yoo, 2021)을 낮추거나 자아존중감 

형성을 저해하기도 한다(Park & Lee, 2014).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부모교육 현장에서 

부모에게 어떠한 양육태도를 지향하고, 어떠한 양육태도를 

경계해야 하는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

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

도가 삶의 긍정적 측면인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부모의 양육태도는 시간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

라 가변적인 요인이므로(Hwang & Kim, 2018), 장기적인 관점

에서 학교급 전환기에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와 관련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

이 전환되는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논의를 초기에 시작했던 로젠버그

(Rosenberg, 1965)는 자존감이란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자아 

개념의 일부로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태도라고 정

의하였다. Coopersmith(1981)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 능력 있고 가치 있다

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Harter(1983)는 자신

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평가나 감정, 태도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가치와 존재

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서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자신을 인식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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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적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로(Chung & Yuh, 2009), 청소년기에 긍정적

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

게 되어 청소년기 이후의 생애과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성인기의 주요 과업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은 

여러 가지 기능 수행과 생활에의 적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발달과업이다(Chung & Yuh, 2009; Lee, 2011; Park, 2010). 청소

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

요 변인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이다(Diener & 

Dierner, 1995; Heo, Noh, & Choi, 2016). 

또한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되며, 가족관계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이다(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그 중에서

도 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요소로서,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심리

발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경우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nafo & Plomin, 

2006; Patterson, Cohn, & Kao, 1989). 그러나 반대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Nahm(2008)은 자아존중

감이 정확한 자아개념에 기초하는데, 자아개념의 특징 중 하

나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

하여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도 개인마다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유리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존중

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양육방식이 다소 부정적이더

라도 이를 덜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에 대

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탐색하고자 한다.

3.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이란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로(Huebner, 1991),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

복, 안녕감, 삶의 질 등이 삶의 만족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Diener, 1994). 삶의 만족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인지적 평

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나 감정적 측면보다 안정적이라고 

인식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개념이기도 하다(Diener, 

Oishi, & Lucas, 2016). 삶의 만족은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Fujita & Diener, 

2005). 아울러 청소년기는 인간의 다양한 생애과정 중 하나의 

시점으로, 청소년기 이전의 영향을 받을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의 경험이 그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즉,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도 계속해

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중 과도기적 단계로, 다양하고 급격

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 등 부담이 

가중되어 다른 시기에 비해 삶의 만족이 비교적 낮다(Proctor, 

Linley, & Maltby, 2009).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삶의 만족도가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이 있다(Lim, Park, & Kim, 2006). 따라서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에 주목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과 상호 관련을 맺

고 있는 요인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4.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의 종단적 관계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살

펴본 기존의 연구들을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자아존

중감과 삶의 만족,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 간의 일방향

적 관계를 살펴보거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재나 지원체계의 결

핍 혹은 학대 등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기의 혼란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리⋅사회적으로 위축되게 하여 자아

존중감 형성을 저해하고(Suk & Ku, 2015), 부모가 강압적이거

나 공격적 행위를 하는 경우 정서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

안해져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An, 2014). 또한 가족 간 갈등

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Hong, Park, & Hong, 2006; Yoon & Choi, 2004). 자아존중

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므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이고 인지적 평가와 관련이 있다. 이는 실증 연구를 통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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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도되기도 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 역

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1981; Lew, 2013). 아울러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은 부적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으로, 부모가 적절히 지도하거나 보호하지 

않거나 학대 위주로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였다(Song & Paik, 2016). 또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

를 부정적으로 인지할수록, 부모가 자신을 방치하거나 처벌적

인 양육을 한다고 인지할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

였다(Park & Noh, 2016).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고,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 Paik, 2020).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

의 만족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하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Cheng & Furnham, 2004; Plunkett, Henry, Robinson, Behnke, & 

Falcon III., 2007).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

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간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세 변인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시도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이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8년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3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각 2,500명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중학교 1학년의 종단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 

참여자 중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모두 참여한 학생 2,325

명의 각 년도 자료가 분석에 포함하였다.

2. 연구도구

1) 부정적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

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8년도 한국 아동⋅청소년 중1패널 

1차년도에서 3차년도의 설문지 중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질문

을 사용하였다. 해당 질문은 Kim과 Lee(2017)의 한국판 청소

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를 적용한 것으

로, 부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거부, 강요, 비일관성 하위 

영역을 각각 4문항씩 총 12문항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

로는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부모

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부모님

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

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

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

적 양육태도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 척도인 거부, 강요, 

비일관성의 하위 영역을 각각 더하여 사용하였다. 부정적 양

육태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1차년도 .77, 2차년도 .81, 3차

년도 .82로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79)가 개발한 내용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이 활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

년패널 원자료에는 총 10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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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등 긍정적 문항 5개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의 하위

유형에 대한 예측 요인이 다를 수 있으며, 단일차원의 자아존

중감 사용이 연구 결과나 실제 현장 적용에 제한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Lim & Kim, 2002; Vallacher & Nowak, 

2000; Yoo,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1차년도 .85, 2차년도 .82, 3차년

도 .82로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중

1패널 삶의 만족도 문항 5개를 활용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였다. 주요 질문은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

다.’ 등이 있다. 문항에 대한 답변은 ‘매우 그렇다’ 4점부터 

‘전혀 그렇지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1차년도 .85, 2차년도 .82, 3차년도 .82로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통계분석방법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삶

의 만족도 사이의 종단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회귀교

차지연모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Figure 2>

와 같이 설정하였다.

Figure 2. Path diagram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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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에서 잠재변인의 1, 2, 3은 각각 1차, 2차, 3차 

측정 시점을 의미하며, a에서 L은 동일성 제약을 위해 설정한 

것이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에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차례로 확립되어야 

한다(Kim, Kim, & Hong, 2009). 본 연구에서는 동일성 검증을 

위해 <Table 1>과 같이 16개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모형 중 모형 1은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이며, 모형 2~4는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기본 모형 1에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5부터 모형 7까지는 자기회귀계

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을 위해 모형 4에 추가하여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8부터 모형 13까지는 모형 7에 추가하여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을 위한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14부터 모형 16까지는 모형 13에 추가하여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위해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자료 분석은 AMOS 21.0을 이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을 검증하였다. 자료의 결측치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모형 적합도 비교를 위하여 

χ2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Hong, 2000).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

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2, 첨도<4의 기준을 충족

하였다(Jong, Malik, & Lee, 2003). 부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1차년도의 평균이 1.99점으로 3년 중 가장 낮았고, 2차년도에

는 2.00, 3차년도에는 2.02로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이 인식

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점차 증가하였다. 자아존중감

의 경우 1차년도 3.10, 2차년도 3.02, 3차년도 2.98로 시간이 

점차 감소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1차년도 2.78, 2차년도 2.70, 

3차년도 2.63으로 자아존중감과 유사하게 점차 감소하였다. 

연번 동일성 검증 모형

모형 1 기본 모형

모형 2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요인 적재치(a1, a2)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3 자아존중감의 측정 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b1, b2, b3, b4, b5, b6, b7, b8)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4 삶의 만족도의 측정 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c1, c2, c3, c4)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5 부정적 양육태도의 자기회귀계수(A)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6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계수(B)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7 삶의 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C)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8 자아존중감에 대한 잠재변인 부정적 양육채태도의 교차회귀계수(D)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9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잠재변인 부정적 양육태도의 교차회귀계수(E)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0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잠재변인 자아존중감의 교차회귀계수(F)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1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잠재변인 자아존중감의 교차회귀계수(G)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2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잠재변인 삶의 만족도의 교차회귀계수(H)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3 자아존중감에 대한 잠재변인 삶의 만족도의 교차회귀계수(I)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4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오차공분산 사이(J)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5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오차공분산 사이(K)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6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오차공분산 사이(L)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Table 1. Invariance verifica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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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은 3시점 모두에

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삶의 만족과는 정적 상관

을 보였고, 삶의 만족도는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자아존중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각년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2.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자기

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16개의 모형 중 연구 가설 검토에 최적의 모형

을 찾기 위해 모형 간 적합도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모형 

비교에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를 이용한 χ2값 차이(∆χ2)를 통해 

비교하였고 χ2차이 검증이 표집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집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CFI 값을 사용

하여 추가적 모형비교를 하였다(Cheung & Rensvold, 2002). 

CFI 값이 .01을 초과하여 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성이 성립되

었다고 본다.

기저모형인 모형1과 측정동일성 가정에 따라 측정변인 요

인 적재치를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2간의 χ2값의 

차이(∆χ2(df=6)=21.20)는 유의수준 .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CFI값이 .01을 초과하지 않아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모형3과 모형2의 차이(∆χ2(df=12)=11.49)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과 모형4의 

χ2값의 차이(∆χ2(df=13)=11.70)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3과 2, 

1차년도 (중 1) 2차년도 (중 2) 3차년도 (중 3)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1차년도

(중1)

부정적 

양육태도
1 -.36*** -.34*** .37*** -.25*** -.23*** .28*** -.18*** -.17***

자아존중감 -.36*** 1 .70*** -.22*** .44*** .37*** -.19*** .40*** .29***

삶의 만족도 -.34*** .70*** 1 -.22*** .38*** .41*** -.16*** .32*** .30***

2차년도

(중2)

부정적 

양육태도
.37*** -.22*** -.22*** 1 -.35*** -.30*** .37*** -.21*** -.20***

자아존중감 -.25*** .44*** .38*** -.35*** 1 .63*** -.21*** .46*** .35***

삶의 만족도 -.23*** .37*** .41*** -.30*** .63*** 1 -.20*** .36*** .43***

3차년도

(중3)

부정적 

양육태도
.28*** -.19*** -.17*** .37*** -.21*** -.20*** 1 -.29*** -.26***

자아존중감 -.18*** .40*** .32*** -.21*** .46*** .36*** -.29*** 1 .60***

삶의 만족도 -.17*** .29*** .30*** -.20*** .35*** .43*** -.26*** .60*** 1

N 2,325 2,325 2,325 2,325 2,325 2,325 2,325 2,325 2,325

최소값 1 1 1 1 1 1 1 1 1

최대값 4 4 4 4 4 4 4 4 4

평균 1.99 3.10 2.78 2.01 3.02 2.70 2.02 2.98 2.63

표준편차 0.53 0.55 0.60 0.53 0.49 0.55 0.54 0.49 0.55

왜도 0.38 -0.29 -0.15 0.22 -0.02 -0.03 0.29 -0.15 -0.17

첨도 0.11 0.22 0.09 -0.30 0.58 0.24 -0.15 1.01 0.44

***p<.001

Table 2.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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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4와 3 간의 ∆CFI값은 모두 .01을 초과하지 않아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가정에 따라 부정적 양

육태도의 자기회귀계수에 시간에 따라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5와, 측정동일성 모형4간의 χ2값의 차이(∆χ2(df=14)=2.9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계수

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6과 모형5간의 χ2값의 차이(∆χ2(df= 

15)=14.03)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삶

의 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7과 모

형6 간의 χ2값의 차이(∆χ2(df=16)=8.28)은 유의수준 .01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5, 6, 7모두 비교모형간의 

∆CFI값은 모두 .01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가정에 따라 부정적 양육태

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8과 자기회귀계수 경로동일성 모형7간의 χ2값의 차이(∆χ2 

(df=17)=1.7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부정적 양육태

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9와 모형8 간의 χ2값의 차이(∆χ2(df=18)=0.04)도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10과 모

형9간의 χ2값의 차이(∆χ2(df=19)=7.47)는 유의수준 .01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 간의 교차회귀

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11, 삶의 만족과 부정적 양육태

도 간의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12,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양

육태도 간의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13은 각각 이전 모형과

의 χ2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오차 공분산

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14와 경로동일성 모형13 간의 χ2값의 

차이(∆χ2(df=23)=74.39)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오차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15와 모형14 간의 χ2값의 차이(∆χ2(df=24)=22.83),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오차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

약한 모형16과 모형15의 χ2값의 차이(∆χ2(df=1)=22.50)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모형은 

그 전 단계 모형과의 ∆CFI값이 모두 .01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에 따른 오차 공분산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16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χ2값이 1710.64(p< 

.001)로 이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χ2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한 TLI, CFI, RMSEA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TLI의 값은 .97, CFI 값은 .97로 기준치인 .90 이상이었

다. RMSEA 값은 .03(.026-.029)으로 기준치인 .05 이하이므로 

본 자료에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자

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은 2018년도 한국 아동⋅청소년 중1패

널 1차 년도 ~ 3차 년도의 자료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관계

최종 모형의 경로와 경로 계수는 <Table 3> 및 <Figur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

중감, 삶의 만족이 각각 다음 회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 시점에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

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42, β=.40, p<.001).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역시 이전 시점이 이후 시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자

아존중감 β=.44, β=.39, p<.001, 삶의 만족 β=.36, β=.30, p<.001). 

다음으로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 사이의 상보적 인과관계를 회귀의 경과에 

따라 알아보았다. 그 결과 1차 년도(중 1)에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2차 년도(중 2)의 자아존중감에, 

2차 년도(중 2)에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3차 년도

(중 3)의 자아존중감에 각각 부적 영향을 미쳤다(β=-.08, β= 

-.08, p<.001). 1차 년도(중 1)에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

적 양육태도는 2차 년도(중 2)의 삶의 만족에, 2차 년도(중 

2)에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3차 년도(중 3)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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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CI)
∆χ2 ∆df ∆CFI

기저 모형1 1509.61*** 592 .97 .98 .026(.024-.027) - - -

측정

동일성

모형2 1530.81*** 596 .97 .98 .026(.024-.028) 21.20***  6 .001

모형3 1542.29*** 602 .97 .98 .026(.024-.028) 11.49* 12 0

모형4 1553.99*** 608 .97 .98 .026(.024-.027) 11.70 13 0

경로

동일성

모형5 1556.89*** 609 .97 .98 .026(.024-.027)  2.91 14 0

모형6 1570.92*** 610 .97 .98 .026(.024-.028) 14.03*** 15 0

모형7 1579.20*** 611 .97 .98 .026(.025-.028)  8.28** 16 0

모형8 1580.93*** 612 .97 .99 .026(.025-.028)  1.73 17 0

모형9 1580.97*** 613 .97 .98 .026(.024-.028)  0.04 18 0

모형10 1588.64*** 614 .97 .98 .026(.025-.028)  7.47* 19 .001

모형11 1588.73*** 615 .97 .98 .026(.025-.028)  0.09 20 0

모형12 1588.74*** 616 .97 .98 .026(.024-.028)  0.00 21 -.001

모형13 1590.91*** 617 .97 .98 .026(.024-.028)  2.18 22 .001

오차

공분산

동일성

모형14 1665.31*** 618 .96 .98 .027(.025-.029) 74.39*** 23 .001

모형15 1688.14*** 619 .97 .97 .027(.026-.029) 22.83*** 24 .001

모형16 1710.64*** 620 .97 .97 .028(.026-.029) 22.50***  1 .001

*p<.05, **p<.01, ***p<.001

Table 3. Model fit summary

Figure 3. Final path diagram of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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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영향을 미쳤다(β=-.09, β=-.09, p<.001). 즉, 청소년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이후 시점의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 년도(중 1)청소년의 삶의 만족은 2차 년도(중 2)의 자아

존중감에, 2차 년도(중 2)의 삶의 만족은 3차 년도(중 3)의 자

아존중감에 각각 정적 영향을 미쳤다(β=.10, β=.08, p<.01). 1차 

년도(중 1)의 삶의 만족은 2차 년도(중 2)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에, 2차 년도(중 2)의 삶의 만족은 3차 년도(중 3)의 부정

적 양육태도 인식에 각각 부적 영향을 미쳤다(β=-.10, β=-.08, 

p<.01). 즉, 청소년이 삶의 만족을 높게 인식할수록 이후 시점

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 년도(중 1)의 자아존중감은 2차 년도(중 2)의 삶의 만족

에, 2차 년도(중 2)의 자아존중감은 3차 년도(중 3)의 삶의 만

족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14, 

β=.13, p<.001), 부정적 양육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에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

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삶의 만족이 자아

존중감과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에,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각각 서로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는 인과적 상보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중학교 1학

년 시점에서 시작하여 중학교 3학년까지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 분석을 통해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

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간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고, 세 변인

들 간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분

석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과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

감, 삶의 만족도가 각각 이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

과, 이전 시점의 주요 변인이 각각 이후 시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전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이후 시점에도 부

정적으로 인식하며,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

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도 높아

진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

육태도나 개인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이 각각 이후에도 지

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교육이나 청소년 개인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도 등을 고취하기 위한 개입을 하고자 할 때 청소년기 초기나 

아동기 등 비교적 빠른 시점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정 시점의 평가와 개입계획을 수립할 때 이전 시기의 부모-

자녀 관계, 청소년의 특성도 함께 고려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차지연계수를 

확인한 결과 이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이후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불안과 우울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만족이 저하

되고, 이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하면

서 자아존중감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이 이후 시점의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청소년

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

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모의 양육태

도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안정된 

양육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가 정기

적으로 자신의 양육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 척도

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이나 행복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Die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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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ner, 1995).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면서 자신

의 삶에 대해 통찰하고 삶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자존감은 개인의 적응력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삶의 평가를 내리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Kim & Yun, 

2016).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였을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

족 간에 종단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삶의 만족에서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으로 가는 교차

지연계수는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삶의 만족에서 자아존중감

으로 가는 교차지연계수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삶의 만

족이 높을수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더 낮게 인식하였

고,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입증한 기존의 연구(Lew, 2013)와 일치하는 것으로,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이 자신에 대한 평가인 자아존중감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펴본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역방향으로의 영향, 즉 삶의 

만족이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다

(Hong, 2020; Yoo, 2021).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 

성취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등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다수 이루어졌

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내⋅외현적 결과에 주목한다는 것은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

양육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청

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부모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는 다시 청소년의 내⋅외현적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이 부모의 부

정적 양육태도 인식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

를 통해 청소년기 삶의 만족을 높여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섯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반면 자아존중감에서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으로 가는 교차지연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높더라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자녀

와 부모 간의 관계가 영유아기 혹은 그 이전부터 장기간 지속

되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상담이나 부모교육 시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출 필요

성에 대해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기

에 긍정적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려는 노력 못지않게 부모로 

하여금 부정적 양육태도를 지양하고 긍정적 양육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초반인 중학교 시기만을 연구의 범

위로 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청소년기 전체로 확대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실제로 Hwang, Choi와 Lim(2016)과 Lee

와 Lee (2008)의 연구에서 중학교급의 안정성 계수에 비해 고

등학교급의 안정성 계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급이 변화하는 전환기에 자아존중감의 안정성이 상대적

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구 

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이후까지로 확

대하여 청소년기 전반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자녀가 인식하는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과 달리 자아

존중감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

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간의 상호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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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개인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이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8년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변수들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자기회귀교차모형을 

적용하여 종단적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가 

각각 이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이후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이 유의하게 낮았고,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이 유의하게 높았다.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더 낮게 인식하였고,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반면 자아존중감에서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으로 가는 교차지연계

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과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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